
1. 서 론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 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시간의 연장, 업무량의 증가, 작업속도의 증가 등 

노동강도의 강화가 이어졌다1). 이런 노동의 강화로 인

해 2000년 이후로 근골격계질환의 발병이 증가하여 사

회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조치)를 2002년 12월에 입법 개정, 
2003년 7월 시행하여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이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또는 근골격계질

환 산업재해자 발생 등 수시조사 요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근골격계질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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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the routine nature of social distancing in accordance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 logistics industry is under rapid development, given that offline 
demand is focused on online platforms. The number of warehouse workplaces and 
workers are steadily increasing per annum, and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of 
transportation, warehouse,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to which warehouse 
employees belong is higher than the total industrial accident rate in Korea. In previous 
studies, warehouse workers reported exposure to health hazards such as 
musculoskeletal disorders due to the handling of heavy objects and improper working 
postures. Accordingly,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focus on parcel delivery workers nationwide. The 
questionnaire included a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 survey table to identify 
information such as worker occupational history, work type, and signs or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Survey response data from 453 people were obtain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delivery business characteristics on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in the analysis of pain with respect to body part, the duration, degree, and 
frequency of pain were highest in the leg part, and as a result, the average value for the 
leg part exhibit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ose of other body parts. In addition, 
52.32% of workers exhibited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a high 
number of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 was observed in the work group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service and with ages ranging from 30–39.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basic data for the derivation of a management plan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that impact logistics workers 
overburdened with work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parcel delivery volume in 
accordance with an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Key Words : delivery workers, musculoskeletal disorders, questionnaire survey,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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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77명으로 업무상 질병자 수 7,247명 대비 근골격

계질환자 비율이 70.0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평균 64.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근
골격계질환은 국내에서는 자동차업, 조선업 등의 제조

업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발생 범위

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 호텔 및 택배와 같

은 서비스업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계에 

결쳐 있으며, 기타 산업에서도 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20
년 1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의 보

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 19의 유행에 따라 오

프라인에서의 수요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집중되어 물

류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온라인 소

비가 증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기사는 다양한 화물의 적재

와 상·하차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통 재해 위험도와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도가 높은 직종이

다. 또 정해진 작업장과 규정된 작업방법이 없는 비정

형 작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이며 근골격계질환 증상 경험

률이 매우 높다3-5). 이전의 연구를 토대로 택배업의 특

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작업장소 없이 이동하면서 작업

- 중량물 배송 시 보조기구 및 장비 사용의 제한 

(승강기 없는 건물 등에 도보 배송)
- 예상치 못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

(배송하는 장소의 환경이 다름)
-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다수

2. 다양한 크기, 무게, 모양의 작업물을 취급

- 비정형 작업으로 매일 취급물량과 취급물건의 

형태가 다름

3. 배송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트럭이며 높은 운전석

에서 승차, 하차를 반복

4.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음(눈, 비, 폭염, 한파 등)
5. 장시간 근로

-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주 6일 근무

6. 개별적으로 할당된 물량에 대한 부담

7. 감정노동 등

고용노동부는 2003년 작업자세, 반복빈도, 중량물 

취급, 작업시간 등 요인의 조합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의 범위를 11가지로 제시해 고시하였다. 고시에서 제

시된 11가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기준은 미국 

Washington State Caution Zone에서 규정한 11개 조항을 

기반으로 제안된 것으로 미국의 법안을 기준으로 제시

되었을 뿐 판정기준의 검증 절차가 없어 기준의 정확

성 및 평가 특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은 한계를 갖고 있다6). 이렇게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 정의의 모호

성, 11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일부 유해요인을 포괄하

지 못 하는점, 유해요인조사 대상인 단위작업으로의 

분할 기준 미비,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수

행 인력 및 자원부족 등을 들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

해요인조사에 대한 한계점을 제기하고 있다7). 택배 업

무에서도 반복성,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정

적 자세 등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에 노출

되어 있지만2), 택배업종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이 있는 택배작

업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조사하여 택배

작업의 근골격계질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택배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전국의 택배작업자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을 진행한 후 응답에 오류가 있거나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한 453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 분석

에 사용하였다. 또한 작업자의 유해요인조사 및 업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2 조사방법

설문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 H-9-2018)에 수록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

사표8)를 기본으로 근무형태, 고용형태, 작업량 등을 추가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1041386- 

202109-HR-48-02)을 받았다. 그 후 설문조사를 위해 대상

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 및 연

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응답 결과가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됨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설문조사 분석

근골격계질환 유증상자 비율을 알기 위하여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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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ed variables to reveal MSDs characteristics

Variables Characteristics Division

Independent 
variables

Age 20-29
30-39
40-49
over 50 years old

Working 
experience

Less than 1 year
1-3 years
4-6 years
More than 6 years

Workload Normal
Light

Status 
employment

Irregular
Regular

Dependent 
variables

Symptom
classification

Normal
Subject to management
Pain complainer

Pain period Less than 1 day
1 day – 1 week
1 week - 1 month
1 month – 6 months
More than 6 months

Intensity of
symptom

Minor
Moderate
Major
Extreme

Frequency of
symptom

Once every six months
Once every two or three months
Once a month
Every day

공단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기

반으로 개발한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로 나누었다. 
안전보건공단의 분류기준 중 관리대상자는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1달에 한번 이상 통증이 발생되고 

통증강도는 중간정도인 경우이며, 통증호소자는 1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1달에 한번 이상 통증이 발생되

고 통증강도는 심한 통증 또는 매우 심한 통증인 경우

이다. 또 택배작업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항목

과 관련하여 택배작업자의 부위별 통증을 파악하기 위

하여 Table 1과 같이 변수를 설정을 하였다.

2.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Minitab 21을 이용하여 Kruscal-Wallis 
Test by ranks, Post-hoc Test(Bonferroni Correction) 분석

으로 데이터의 타당성 검증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p값
을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통계학적 분석

Table 2는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나타낸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n the Delivery Drivers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

Age
20-29
30-39
40-49
over 50 years old

71
191
130
61

15.67
42.16
28.70
13.47

Working 
experience

Less than 1 year
1-3 years
4-6 years
More than 6 years

221
189
35
8

48.79
41.72
7.73
1.77

Workload Basic
Light

307
146

67.77
32.23

Status 
employment

Irregular
Regular

344
109

75.94
24.06

Table 3. Age distribution according to workload

Characteristics Division Workload
Basic

Workload
Light

Age

20-29

30-39

40-49

over 50 years old

53
(74.65%)

152
(78.58%)

78
(60.00%)

24
(39.34%)

18
(25.35%)

39
(21.42%)

52
(40.00%)

37
(60.66%)

것이다. 작업자의 연령 분포는 30~40대가 70.86%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는 3년 미만의 작

업자가 90.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행 연

구에 의하면 이것은 택배업종의 특성으로 다양한 화물

의 빈번한 적재와 상, 하차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

통재해 위험도와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도가 높은 직종5)이며 최근 5년간 산업재해통계의 연령

별 근골격계질환자 수 중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평균 

60.63%를 차지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골격계질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한 결과 고령일수록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Table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설문대상자의 작업

량에 따른 연령 분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작업량이 적

을수록 50대 이상의 연령 분포가 60.66%로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장시간노

동(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 신체부담작업(개인주택

이나 빌라의 경우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등), 감정노동

과 직무스트레스(매일 정해져 있는 업무량에 대한 부

담감),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으로 근무환

경이 열악함에 따라 이직율이 높은 것5)으로 사료된다. 

3.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분석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지침에서 제시한 근골

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서 제시한 지난 1년 동안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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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과 관련하여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가락/손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 쑤심, 
찌릿찌릿함, 뻣뻣함, 화끈거림, 무감각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근골격계증상 호소 비율은 허리가 

5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리/발 41.18%, 목 

36.17%, 손/손목/손가락 35.51%, 어깨 33.55%, 팔/팔꿈

치 21.57%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

사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질환 자각증

상을 정상,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정상을 제외한 관리대상자, 통증호소

자인 근골격계 유증상자 비율이 52.32%를 차지하였다.
Fig. 1은 부위별 통증기간의 구간 그림이다. 근골격

계질환 증상조사표의 통증기간 5단계 중 가장 짧을 때 

1점을 시작으로 가장 길 때 5점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

여 부위별 통증기간의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다리부위

의 통증기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리부위

의 평균이 팔을 제외한 나머지 목(p<0.001), 어깨

(p<0.006), 손(p<0.032), 허리(p<0.018)부위의 통증기간

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2는 부위별 통증정도의 구간그림이다. 근골격계

Fig. 1. Pain period. Note 1: 95%CI for mean, Note 2 : The 
same letter indicates that the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t-hoc tests).

질환 증상조사표의 통증정도 4단계 중 가장 약할 때 1
점을 시작으로 가장 심할 때 4점의 평가 점수를 부여

하여 부위별 통증정도의 평균을 살펴 보았을 때도 다

리부위의 통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리부위의 평균이 허리를 제외한 나머지 목(p<0.001), 
어깨(p<0.001), 팔(p<0.008), 손(p<0.001)부위의 통증정

도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ymptom
classification

Age Work experience Workload Type of employment
Total

Division Frequency
(%) Division Frequency

(%) Division Frequency 
(%) Division Frequency

(%)

Normal

20-29 35
(7.73%)

Less than 
1 year

122
(26.93%)

Basic 131
(28.92%)　 Irregular 173

(38.19%)　

216
(47.68%)

30-39 80
(17.66%) 1-3 years 77

(17.00%)

40-49 64
(14.13%) 4-6 years 11

(2.43%)
Light 85

(18.76%)　 Regular 43
(9.49%)　over 50 

years old
37

(8.17%)
More than 

6 years
6

(1.32%)

Subject to management

20-29 25
(5.52%)

Less than 
1 year

71
(15.67%)

Basic 112
(24.72%)　 Irregular 119

(26.27%)　

160
(35.32%)

30-39 72
(15.89%) 1-3 years 70

(15.45%)

40-49 47
(10.38%) 4-6 years 17

(3.75%)
Light 48

(10.60%)　 Regular 41
(9.05%)　over 50 

years old
16

(3.53%)
More than 

6 years
2

(0.44%)

Pain complainer

20-29 11
(2.43%)

Less than 
1 year

28
(6.18%)

Basic 64
(14.13%)　 Irregular 52

(11.48%)　

77
(17.00%)

30-39 39
(8.61%) 1-3 years 42

(9.27%)

40-49 19
(4.19%) 4-6 years 7

(1.55%)
Light 13

(2.87%)　 Regular 25
(5.52%)　over 50 

years old
8

(1.77%)
More than 

6 years
0

(0.00%)

Table 4. Results of the MSDs characteristics on the Delivery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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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nsity of symptom. Note 1: 95%CI for mean, Note 2 
: The same letter indicates that the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t-hoc tests).

Fig. 3. Frequency of symptom. Note 1: 95%CI for mean, Note 
2 : The same letter indicates that the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t-hoc tests).

Fig. 3은 부위별 통증빈도의 구간그림이다. 근골격

계질환 증상조사표의 통증빈도 5단계 중 가장 적을 

때 1점을 시작으로 가장 많을 때 5점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부위별 통증빈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또

한 다리부위의 통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리부위의 평균이 팔과 손을 제외한 나머지 목

(p<0.001), 어깨(p<0.001), 허리(p<0.012)부위의 통증빈

도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위별 통증에 대한 평균은 다리부위가 통증

기간, 통증정도, 통증빈도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택배업의 특징으로 운전 및 차량에 탑승

과 하차를 반복하며 도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송하면

서 하지에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단위작업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분석

택배작업자의 업무는 크게 선별 및 인수업무, 배송

Table 5. Musculoskeletal burden of delivery unit work

Musculoskeletal burden work 
corresponding item Process Unit work

No. 7

Gripping an unsupported 
object(s) weighing 4.5 or 
more kg per hand, or 
gripping with a force of 4.5 
or more kg per hand, more 
than 2 h total per day. 

Loading
Loading 

delivery items in 
the vehicle

Unloading
Unloading items 
from shipping 

destination

Storage
Drop delivery 

items to 
shipping 

destination

No. 8
Lifting objects weighing 
more than 25 kg more than 
10 times per da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in vehicle 
delivery items

No. 9

Lifting objects weighing 
more than 10 kg above the 
shoulders, below the knees, 
or at arm's length more than 
25 times per day. 

Unloading
Unloading items 
from shipping 

destination

업무, 수탁 및 집화업무로 구분4)할 수 있다. 이 중 근골

격계부담작업으로 평가된 단위작업은 Table 5와 같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택배기사가 2020년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로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발

생하면서 현행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

함됨에 따라 택배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조사

하여 택배업의 근골격계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택

배작업자 453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

사를 실시한 결과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52.32%를 차지

하고 있으며, 허리부분에서 근골격계 증상 호소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리부분에서 통증의 기간, 정
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부위별 통증기간, 
통증정도, 통증빈도에서 다리부위의 평균이 다른 신체

부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택배업의 특

성상 할당된 배송물량을 제시간에 배송하기 위하여 차

량 운전 및 빠르게 걷거나 뛰면서 이동을 하며 운전석

이 높은 배송 차량에 탑승, 하차를 반복적으로 하고 엘

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걸어서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 

하지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는 특성을 뒷받침할 근거

가 된다.
택배기사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직종임

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11가지 범위 중 7
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 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

로 쥐는작업, 8번째 하루에 10회 이상 25 kg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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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드는 작업, 9번째 하루에 25회 이상 10 kg 이
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서 들거

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의 3가지가 해당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택배업의 특징으로 불

특정 장소로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매일 모양, 크기, 무게가 다른 중량물을 취급하는 비

정형 작업이며 할당된 배송물량을 제시간에 배송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 및 빠르게 걷거나 뛰면서 이동을 

한다. 또 운전석이 높은 배송 차량에 탑승, 하차를 반

복적으로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걸어서 오

르내리는 일이 많아 하지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는

데 이는 기존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로 포

괄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택배기사의 업무는 단

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으로 분류되어 연속작

업 여부를 중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택배기사는 일정 시간 중량물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며 간헐적 작업 

또는 단기간 작업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4)는 이

전의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범위의 모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공

단에서는 1992년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93
년부터 2008년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골

격계질환은 1990년대보다 2000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업종에서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 신체 부담작업에 의한 상지질환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VDT작업자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자동차와 조선업, 전기전자 및 금속

업종의 제조업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 2000년대 이후 

부터는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의료 종사자와 다양한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 되었다9). 
VDT작업종사자의 경우 어깨부위의 증상호소율이 높게 

나타났고10-11), 조선업 종사자는 어깨와 허리/등12-14)에서 

증상호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도 어깨와 

목 등 상지의 증상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다15-17). 그리고 

병원관련 종사자18-20)와 농업관련종사자21-23)에서는 어깨

와 허리부위, 조리노동자의 경우 손/손목24), 미용사는 

어깨부위에서 가장 많은 증상호소율을 나타내었고25-27), 
소방대원은 허리부위28),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다리

/무릎 등 하지에서 높은 증상호소율을 나타내었다29-30). 
이처럼 업종의 업무 특성에 따라 증상호소의 신체부위

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지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장시간 운전 및 중량물 

이동에 대한 요통 및 하지질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택배업의 작업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택배

업종의 하지 질환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

램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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